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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모직, 편광필름 진입효과 의문
에이스디지텍 인수이후 정상화까지는 시간 필요 … 삼성전자가 문제

한화증권은 12월5일 제일모직에 대해 편광필름 제조기업인 에이스디지텍 인수 이후 경영정상화까지는 상당

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기존의 <시장수익률 상회> 투자의견과 목표가 4만4600원을 유지했다.

이광훈 연구원은 “에이스디지텍은 세계 4대 편광필름 제조기업에 비해 규모가 떨어지는 중소 편광필름 생산

기업으로 2006년까지 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며 “비록 제일모직이 삼성전자를 배경으로 중기

성장 잠재력이 크기는 하지만 인수 이후 경영정상화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인수 자체에 대한 의견

은 중립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에이스디지텍 인수는 삼성전자의 원료 내재화 필요성과 대형 거래선을 확보하지 못한 에이스디지텍의 

발주처 확보 필요성이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이라며 “제일모직이 4조-5조원으로 추정되는 편광필름 시장에 

진출한 점 자체가 긍정적이나 조기 사업안정화와 함께 광폭 TV용 편광필름 수준을 삼성전자 기대치에 맞출 

수 있겠느냐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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